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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아동 학대 방지 추진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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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육아란,

때리지 않기, 화내지 않기.
자녀가 본인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체벌은 금지         입니다.

때리거나 화내는 것은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의 체벌은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아동에게는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때리기, 화내기는

이제부터 “때리지 않기” “화내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 도모다 아케미·후쿠이대학 교수와 마틴 
타이쳐 교수(하버드대학)에 의한 연구 결과.

3살 반까지 얻어맞은 아동은 
5살 반 때 

문제 행동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 후지와라 다케오·도쿄의과치과대학 교수 외 
“유아의 엉덩이 때리기와 그 후의 행동 장애”.

부모에 대한 공포심 발생, 
상담 불가, 

집단 괴롭힘과 비행으로 
이어지거나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육아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체벌에 의하지 

않는 육아는 자녀를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리거나 
화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에 대한 대처법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 핸드북을 활용해 주십시오.
※대처하는 대화 등은 일례입니다. 자녀의 개성이나 성장·발달에 맞춰 노력합시다.

무엇



서둘러야 할 때는 
꼭 자녀가 떼를 쓴다.

그래.
신기 싫구나.

마음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말을 건네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외출하려고 하는데 “신발을 신고 싶지 않다”고 떼를 
쓴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일단 자녀의 마음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말을 건네도록 합시다. “빨리 신어”가 아닌 “이 신발 신기 싫어?　
그런데 이 신발 마음에 들지 않니. 멋있는데”라고 말해 봅시다. 
마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자신이 부모로부터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장난감 쟁탈전
제멋대로인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

교대로 놀면 안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듣고 
자녀와 상담을 합시다.
장난감을 독차지하여 친구와 쟁탈전이 되어 버린다.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또 그런다. 그럴 때, “빌려 줘야지”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마음을 받아들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약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럼 다른 거 
하며 함께 놀까?”라며 상황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주의·관심을 
다른 것으로 옮기도록 만들어 봅시다.



직장일로 녹초. 집에서도 녹초.
사랑보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다.

그런 데다가 
그림 그리면 안 돼.

언성을 높이지 말고 “안 돼”라고 말하고,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해 줍시다.
때때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곤란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피곤하거나 하면 자녀에게 짜증을 내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 침착하게 감정을 누르고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간단하고 짧게 설명해 줍시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즉시 칭찬해 
주는 것이 자녀의 자신감과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자 판매대 앞에만 오면 
칭얼거려 힘들어요.

저녁밥을 안 먹게 되니까 
안 살 거야.

싫다고 해도 사지 말고 
진정을 시킵시다.
슈퍼마켓 등에서 안 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 마음을 진정시켜 봅시다. 부모 자신도 짜증을 
내지 말고 심호흡을 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여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진정되면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외출 전에 “오늘은 사지 않을 
거야” 등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잘 참아 주면 
칭찬을 해 줍시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는 걸까?

시간과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짜증을 내지 않도록 합시다.

작은 고민이나 불안도 
친구나 부모님과 상담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진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을 한다.

손이나 얼굴을 
씻는다.

천천히 숫자를 
센다.

설거지를 한다.

화장실에 
가거나 하여
잠시 떠난다.

거울을 본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쐰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경우에는.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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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항 보호자는 체벌, 기타의 아동 품위를 손상시키는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조 제1항 제7호 아동 품위를 손상시키는 벌    보호자가 훈육 시 아동에게 행하는 육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해당 아동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4월
“도쿄도 아동에의 학대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일부 IP전화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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